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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좁은 문”
	“연중 제 21주일 (다해)” 
	2007년  8월26일
	
	
	

	복음 묵상; 
	루카 13,22-30
	이사 66,18-21
	히브 12,5-7.11-13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과감한 결단력과 행동력입니다. 지금은 꼴찌의 삶 같이 보이지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과 입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닌 실천을 통한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내면의 모습을 가꾸는데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지나온 발자국, 즉 과거 죄인으로서의 모습에 연연해하는 것이 아닌 미래에 만들어 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발자국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즐거움에 붙잡혀 있던 모습을 성령의 바람과 주님 사랑의 파도로 지워버리고 왼 발에는 사랑, 오른발에는 회개라는 발자국을 모래사장에 깊게 새기듯 자신의 인생에 깊게 새겨 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두가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인천 김 미카엘 신부님 강론중에서)


1. 성가대 소식        합동 연습 일정 시간
           8월 25일 토요일; 4;00

           8월 26일 일요일   4;00 Ochestra와 같이 연습.
           9월 1일  토요일;  4;00

9월 15일 토요일   3:00 - 4:00 Vivaldi gloria  성가대와 Orchestra 같이 연습
                                4:00 - 4:30 Break
                                4:30 - 6:00 연합 성가대 와 Orchestra 같이 연습
9월 16일 주일    Dress Rehearsal   3:30 pm to 5:30 pm
                              Dinner   5:30 pm
                              concert   7pm  
9월 22일 토요일    3:00 - 6:00 pm  연합 성가대와 Orchestra 같이 연습
9월 23일 주일     Santa Clara Convention Center
                              9:30 am  집합
                              10:15 am  Orchestra Prelude 시작
                              10:30 am  Vivaldi Gloria로 미사 시작
2. 가족 동정
· 윤 안도 요셉 형제님 아버님 수술차 8/21 급히 한국에 가셨습니다. 아버님의 수술이 주님의 자비의 손길로 원만하게 마치어 기쁘게 돌아 올 수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효식 필립보네리 형제님 동부로 여행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여행길이 되로록 기도해 주십시요.

· 박 진아 안젤라 자매님(8/3-8/23까지) 여행중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되시길 기도합니다.

3. 기도 요청
	1.30 주년 기념 음악제의 원만한 개최를 위하여   (앞으로3주)
2. 윤 안도 요셉님의 아버님 수술(8/22)이 잘 되도록 모든 의사들의 손길에까지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김인숙 세실리아 자매님의 따님이 맹장염으로 8/18 저녁 입원하여 수술을 받습니다. 무사히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집도하는 의사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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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가 13,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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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러 동네와 마을에 들러서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선생님, 구원받을 사람은 얼마 안 되겠지요?"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 가려고 하겠지만 들어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 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라.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 버린 뒤에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고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저희가 먹고 마실 때에 주인님도 같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해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악을 일삼는 자들아, 모두 물러 가라' 하고 대답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은 다 하느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만 밖에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그러나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것이다.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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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도
주  님, 

저희에게 참된 믿음을 심어 주십시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을 심어 주십시오.

저희는 귀가 엷고 생각이 짧아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을 믿노라고 다짐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발길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주님, 

주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울 자신이 서질 않습니다. 

저희가 어느 순간에도 주님께 등을 돌리지 않도록 

주님의 손길로 저희를 붙들어 보호해 주소서.

아멘.










